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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� 대기오염물질� 측정� 신뢰도� “맑음”

-� 2021년� 민간� 측정대행업� 숙련도� 평가�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2021년 관내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를 대

상으로 실시한 정시 및 수시 숙련도 평가에서 18개 업체 중 17개 업

체가 “적합”으로 판정 되었다고 밝혔다.

이 사업은 환경부의 위탁을 받아 보건환경연구원이 수행하였으며, 측

정대행업체의 분석능력 향상과 측정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을

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정확한 측정값에 근거한 대기배출사업장의 오염배출량 관리는, 인천

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핵심분야이다. 이 측정값을

바탕으로 사업장에서는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상시 확인 및 방지시

설 개선 등의 자구노력을 하게 되므로, 측정대행업의 데이터 신뢰성

확보는 인천시 대기질 개선에 기본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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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분야 숙련도는 굴뚝먼지의 측정․분석능력 평가와 배출가스 자동

측정기 운영능력 2개 부분으로 수행된다. 굴뚝먼지 숙련도는 시료채

취부터 결과산정까지의 전 과정을 총 8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며, 배

출가스 측정 운영능력 숙련도는 측정원리의 이해 및 유효데이터 선정

과 계산 등 5개 항목에 대한 시험평가를 실시한다.

평가는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분야 전문가들이 지정한 사업장 굴뚝에서

직접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, 80점 이상을 “적합”으로 판정한

다. 평가결과 1차 부적합이 되면, 2차 재평가를 실시하고, 재평가에서

도 부적합 시에는 3개월 동안 영업정지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.

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“민간 측정대행업체의 대기오염도 검사능

력 향상을 위해 꼼꼼한 평가와 더불어, 측정분석 전반에 대한 기술지

원을 계속하여, 자가측정 결과값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계획”임을 밝

히며, 배출사업장에서는 “측정대행업의 자가측정 결과를 활용하여 선

제적인 배출오염원 관리에 노력 해 달라”고 당부했다.


